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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코틀랜드 첫 진출하는 코리안댄스페스티벌
-글라스고, 허성임 정철인 안무가의 더블 빌 공연으로 개막, 

뉴캐슬, 런던, 본머스 등 영국 4개 도시 순회공연
-한국 대표 안무가 안애순의 <척> 런던 맨체스터 순회 공연 

및 차세대 주자 장혜림 안무가의 런던 데뷔 무대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이하 문화원)은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코리
안댄스페스티벌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비롯해 영국 전역에서 개최한다. 
오는 5월 16일(목) 글래스고 트램웨이 극장에서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댄
스 시티(뉴캐슬), 더 플레이스(런던), 더 라우리(맨체스터), 파빌리온 댄스 사우
스 웨스트(본머스)로 순회공연을 6월 4일(화)까지 이어간다. 

2018년 이래 주영한국문화원은 영국의 권위 있는 현대무용기관인 더 플레이
스(The Place)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코리안댄스페스티벌을 개최 해오고 
있다. 
  
올 해 페스티벌 개막 공연은 허성임 안무가의 최신작 <내일은지금이고오늘은어
제이다>와 정철인 안무가의 <비행> 더블 빌로 스코틀랜드 현대무용의 산실이라
고 일컬어지는 트램웨이 극장에서 오는 5월 16일 개최된다. 개막 공연에 이어 
더블 빌 공연은 댄스 시티(5월 18일), 더 플레이스(5월 22일), 파빌리온 댄스 사
우스 웨스트(5월 24일)에서 순회 공연된다.   

2021년 코리안댄스페스티벌의 전석 매진된 개막 작품 <W.A.Y>로 영국 유력 일
간지 가디언(The Guardian)으로부터 최상위 평점 리뷰를 받은 바 있는 허성임 
안무가는 범람하는 미디어와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몸짓으로 탐구하는 
흥미로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 작품은 더 플레이스와 서울국제공연예술
제가 공동 제작하여, 202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 초연된 바 있으며, 영
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더 발전된 작품으로 코리안댄스페스티벌을 통
해 공연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탁월한 오브제 활용과 파워풀한 움직임으로 주제의식을 풀어내는 안무가 정철
인의 작품 <비행>은 중력을 거슬러 도약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을 신체적으로 
밀도 있게 표현한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
는 본 작품이 영국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5월 25일 (토)에는 장혜림 안무가가 이끄는 99아트컴퍼니의 작품 <제 III>가 더 
플레이스에서 영국 데뷔 무대를 갖는다. 안애순 안무가의 작품 <척>의 런던과 
맨체스터에서의 4회 순회공연(5월 31일~6월 4일)으로 올 해 코리안댄스페스티벌
은 마무리된다. 
 
한국 현대무용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혜림 안무가의 
작품 <제 III>는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전통춤 승무의 춤사위와 장단을 모티브로 
표현한다. 2016년 국립현대무용단과 스웨덴 스코네스댄스시어터간의 교류작업으
로 국내 초연 후 관객의 많은 관심 속에 제작된 <제> 연작 중 세 번째 작품이
다. ‘사회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탄탄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역동적 
안무와 자연스러운 드라마트루기 능력을 확인시켜준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장혜림 안무가는 이 작품으로 제2회 서울예술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안애순 안무가의 작품 <척>은 그동안 안무가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주제 의식을 확장하여 시간의 부피와 신체 장소의 고유성
을 사유한 작품이다. 2021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초연된 바 있는 <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문화예술콘텐츠 유통사업과 협력으로 올 해 코리안
댄스페스티벌을 통해 런던 및 맨체스터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더 라우리 극장
은 맨체스터 최대 규모의 공연장으로 영국 19개 극장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U
K 댄스 콘소시엄의 회원 극장 이다. 한국 작품 <척>의 이번 더 라우리 극장 
공연이 맨체스터 지역을 비롯해 영국 전역에 한국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한국문화원 선승혜 원장은 “새로운 미래는 과거의 희망이었고, 현재의 결
과입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여기는 몸짓이 기억하는 과거이며, 미래의 
전조입니다. 시간을 연결하는 차세대 안무가의 새로운 도전을 더욱 환영합니
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아낌없는 열정과 창작으로 코리안댄스페스티벌이 영
국의 곳곳에서 한국미학의 새로운 불꽃이 되어서 더 없이 기쁩니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1. 제7회 코리안댄스페스티벌 일정표 
      2. 제7회 코리안댄스페스티벌 사진

붙임1  제7회 코리안댄스페스티벌 일정표

 *주영한국문화원 웹페이지 https://kccuk.org.uk/en/programmes/festival-korean-dance-2024/
 *더 플레이스 웹페이지 https://theplace.org.uk/whats-on 

일시/장소 프로그램

5.16(목) 19시 30분/ 트램웨이
허 프로젝트<tomorrowisnowtodayisyesterday>,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 <Flight> 더블 빌 

5.18(토) 19시 30분/ 댄스 시티
허 프로젝트<tomorrowisnowtodayisyesterday>,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 <Flight> 더블 빌  

5.22(수) 19시 30분/ 더 플레이스 
허 프로젝트<tomorrowisnowtodayisyesterday>,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 <Flight> 더블 빌. 공연 후 
안무가와 토크 이벤트

5.24(금) 19시 45분/ 파빌리온 댄스 
사우스 웨스트 

허 프로젝트<tomorrowisnowtodayisyesterday>,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 <Flight> 더블 빌 

5.25(토) 20시 19시 30분/ 더 플레이스
99 아트 컴퍼니 <제 Ⅱ>, 공연 후 안무가와 토크 
이벤트

5.31(금)-6.1(토) 19시 30분/ 더 
플레이스

안애순 컴퍼니 <척>, 공연 후 안무가와 토크 
이벤트 

6.3(월)-6.4(화) 20시/ 더 라우리 안애순 컴퍼니 <척>

http://www.kccuk.org.uk
http://www.theplace.org.uk


붙임2  제7회 코리안댄스페스티벌 작품 사진

허 프로젝트 
<tomorrowisnowtodayisyesterday> 사진

멜랑콜리 댄스 컴퍼니 <비행> 사진

99 아트 컴퍼니 <제 II> 사진 안애순 컴퍼니 <척>

   *작품고화질 사진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Iv9xnAxQyIGmKd5dh6MFvnVABeSGoS8?usp=sharing

